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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                     
배포 2026. 9. 18.(금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

(HUG)의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

밝혔다.

ㅇ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

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

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이다.

ㅇ LH는 전세임대주택*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

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** 하는 등의 보증 관리 체계를 지속

운영해 왔다.

   * (전세임대주택)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임대인과 전세

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 

  ** 국토교통부 훈령 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」 11조 4항에 따르면 전세임대 계약 시 

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

□ LH는 18일(금)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,

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

적용한다. 가입 물건은 대략 20만여 호에 달한다.

ㅇ 아울러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

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와 

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협약 체결
 - LH,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...오는 10월1일부터 매년 20만여 호 가입

 - 보증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세임대 보증관리 체계 고도화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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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또한, ‘안심전세App’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, 물건지

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 나아가

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

정보도 ‘안심전세App’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□ 자세한 사항은 LH전세임대포털(https://jeonse.lh.or.kr)에 게시된 안내

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LH 전세임대 콜센터(1670-0002)를

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.

□ 이성훈 LH 사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

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,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

서비스도 제공할 계획”이라며 “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,

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

구축해 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최인호 HUG 사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

안전하게 지키고,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

LH의 뜻깊은 협력 모델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

통해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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